
북한은 지난 12.27-31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5일간 개최하였다. 2021년을 

‘엄혹한 난관속에 거창한 변화 서막을 열어 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평가하고, 2022년에는 8

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자력갱생 정신을 토대로 ‘부강한 국가와 인민 복리 

증진을 위해 싸워 나가자’는 결의를 보였다. 관심사였던 대남 및 대미관계에서는 ‘변화하는 정세

와 상황에 대응하는 원칙적 문제와 일련의 전술적 방향 제시가 있었다’는 짧은 발표로 ‘이중기준

과 대북적대시 정책 폐기’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에게 있어 2022년은 결코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영향을 주는 가운데 남

한 대선과 새 정부 출범 변수가 있고, 북한의 협상 주상대방인 미국은 미중간 전략경쟁하에서 북

한문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잔뜩 기대하고 있는 중국의 지원도 제재 이전 1/10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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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악화된 경제난을 헤쳐 나가는데 역부족이다. 아울러 충성도가 높다고 하는 평양 주민들에게

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 마지막을 회상시키듯 물고기를 선물하면서 불만감을 다독 거려

야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남북관계 기상은 코로나19라는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진 가운데 남북통신선 복원 등 가끔

씩 햇볕이 비추기도 하고 신형미사일 발사 등 천둥 번개가 간간히 나타나는 상황이었다. 올해 남

북관계 기상은 어떨까? 우리나 미국 보다는 북한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오는 3월 선

출될 대통령도 북한과의 관계단절이 아닌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비젼을 제시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반도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관여를 계속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2월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이후 3년을 기다려온 북한이 ‘대화와 대

결’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맑음인지 흐름인지, 천둥번개가 치는지 등이 

결정될 것이다.

북한은 2018년과 같은 ‘한반도 봄’을 다시 맞이하려면 남한은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나 독자 행동

을 하고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적대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

하고 있다. 북한의 요구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고 상호 갈등과 불신, 긴장만을 유발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을 멸망시키기 위해 폭력적 강압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없다. 북한은 우리 및 국제사

회에 대한 과도한 경계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은 국제사회 개방 조치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다. ‘중국과 베트남의 오늘’이 ‘북한의 가까운 내

일’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올 해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력있는 과감한 선택을 함으로써 남북

관계 기상이 화창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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